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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K-푸드 수출 늘수록‘보이지 않는 장벽’도 높아져… 비관세장벽 대응 
강화 필요”

KREI, ‘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연구’ 통해 밝혀

□ 한국농촌경제연구원(KREI)은 「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

응 방안 연구」를 통해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, 

위생·검역, 인증, 통관 등 이른바 ‘비관세장벽’이 확대되고 있다. 특

히,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정보 탐색·제도 적응·인증 획득 등의 비

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.

□ 연구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수입 제한조치가 증가하고 있으며, 농식품 

분야는 위생검역, 기술규제, 인증제도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아 다른 

산업보다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. 우리나라 농

식품 수출은 미국·중국·일본 중심에서 동남아시아, 중남미, 유럽 등으

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으나, 국가마다 요구하는 규정과 인증 기준이 달

라 기업들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□ 최근에는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관련 규제가 확대되면서 수출기업

이 대응해야 할 기준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. 연구진은 비관세장벽으로 

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관세 부담보다 훨씬 큰 경우도 많아 수출 확대의 

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.

□ 중소 수출업체는 해외 규제 정보를 수집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

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에 

따라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가별 규제 변화에 

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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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연구진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비관세장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

랫폼 구축, 수출업체 맞춤형 컨설팅 확대, ESG 관련 규제 대응 지원 강

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. 또한 정부와 수출지원기관, 기업이 함께 

참여하는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

강조했다.

□ 김상현 연구위원은 “K-푸드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출 

확대를 위해서는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

요하다”며 “수출기업이 해외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

록 정보 제공과 전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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